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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쓰레기는 미생물 분해에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처리 공정을 거쳐야 효율을 높일 
수 있다. 중온 소화는 고온 소화처럼 별도에 에너지 유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효율이 떨어지

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혐기성 소화전 전처리 공정은 중온 소화에 효율을 

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. 120~180℃, 30분에 열적 전처리와 산·알칼리 첨가를 통한 화학적 가
수분해 방법은 메탄생산효율을 높이고 슬러지의 용해도를 증가시킨다. 이들은 중온 혐기성 

소화조의 메탄생성을 매우 증가시키지만 고온 혐기성 소화조에서는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

은 것으로 나타난다. 또한, 두 전처리를 개별적으로 시행했을 때 보다 병행했을 때 더욱 효과
가 있음을 보인다.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를 통한 메탄생산 효율을 파악하기 위해 온도조건

(35℃)을 유지하고 기질을 30일 동안 혐기성 소화했으며 또한 생성된 메탄은 가스 채취용 수

조(pneumatic trough)를 통하여 채취하였다. 


